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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재미제주도민회가 2010년 신년하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세계 금융 및 무역, 문

화 중심지이자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인 모임인 ‘재미제주도민회’는 

1978년 11월 창립됐다. 당시 한인사회 내 향우회 단체로는 최초로 발족된 것으로, 호남과 충청 

등 다른 지역의 도민회 발족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한인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뉴욕을 중심으로 미주지역의 제주교민들을 함께 조직하자는 취지에서 재미제주도민회로 출발했으

며, 현재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펜실바니아 등 6개 주의 제주 교민들을 포괄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이후 LA와 워싱턴, 애틀란타 등에도 제주도민회가 결성되면서 1994년 미국 전역 재미도민총연합

회가 구성됐으나 지금은 지역별 재외도민총연합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뉴욕 재미제주도민회에는 100여 가구에서 2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식품

업과 네일업 등 자영업에서부터 무역업, 금융, 부동산, 학계, 의사,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됐다.  

 

매년 신년하례회와 가족 야유회 등의 회원 단합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1985년부

터 장학회를 설립한 후 골프대회와 볼링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기금을 확충, 회원 자녀와 유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 제주도 알리기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도 참여

하는가 하면 양식 광어 등 제주산 농수산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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